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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지  방  법  원

제 2 - 3 형 사 부

판  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5노241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

피  고  인 A

항  소  인 검사

검       사 황수이(기소), 박우성(공판)

변  호  인 변호사 박헌경(국선)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. 6. 11. 선고 2024고정325 판결

판 결 선 고 2026. 8. 21.

주      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     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

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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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

  피고인은 2024. 5. 2. 03:12경 구미시 B호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인 ‘앙톡’을 통

하여 알게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

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.

3. 판단

  가. 원심의 판단

    원심은,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, 진술조서, D 작성의 진정서는 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,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

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

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. 

    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

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

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

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, 당해 피고인과 공범

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

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

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

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

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

2004. 7. 15.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위 규정은 그 형식이 진술조서, 

진술서, 자인서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되고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

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9-22



- 3 -

도4202 판결 등 참조), 여기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

적 공범도 포함된다(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6도9367 판결, 대법원 2023. 6. 1. 선

고 2023도3741 판결 등 참조).

  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의 

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적어도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

하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,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

인하면서 내용 부인 취지에서 위 D이 진술이 기재된 위 각 증거에 대해 증거로 사용

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.”

  나. 당심의 판단

   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, 진술

조서, D 작성의 진정서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, 나머지 증거들만

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(검사는 당심에서 D를 증인으로 신

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, 검사가 지적

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

기 어렵다),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

   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 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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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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